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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 텔레콤, 2026 년 2 분기 실적 발표 

내실 다진 통신, 속도 내는 AI DC 

- 연결 매출 4조 3,591억 원… 영업이익 5,6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.3%↑ 

- AI 데이터센터 매출, 견조한 성장세… ‘SK하이퍼 설립으로 AI DC 사업 추진 가속 

- 고객 가치 강화로 휴대전화 가입자 순증 지속… 2분기 연속 주당 830원 배당 지급 

 

SK 텔레콤(대표이사 CEO 정재헌, news.sktelecom.com)이 연결 기준 2026 년 2 분기 

매출 4 조 3,591 억 원, 영업이익 5,660 억 원, 당기순이익 4,660 억 원을 기록했다고 

5 일 밝혔다. 

 

매출은 데이터센터 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.5% 증가했다. 수익성 

중심의 효율적 경영을 통해 영업이익은 전 분기(’26.1Q) 대비 5.3% 성장했다. 전년 

동기(’25.2Q)와 비교해선 67.3%로 크게 늘었다. 지난해 일시적 지출에 따른 

기저효과도 작용했다. 

 

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해 온 통신사업은 고객 가치 확대, 수익성 개선 등 

노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. ‘선택과 집중’ 전략을 바탕으로 한 AI 사업은 

본격적인 실행 속도에 탄력이 붙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. 

 

별도 기준 매출은 3 조 1,170 억 원, 영업이익 4,277 억 원, 당기순이익 3,106 억 

원으로 집계됐다. 2 분기 배당금은, 1 분기에 이어 주당 830 원이다. 

 

■ 성장세 올라탄 AI 데이터센터, 빠른 실행력 확보로 사업 추진 박차 

 

AI 데이터센터(DC) 사업은 SKT 사업 영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. 

2 분기 AI DC 매출은 가동 확대에 힘입어 1,362 억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92.5% 

증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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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 AI 활용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

크게 증가하면서, 글로벌 빅테크 등 고객이 원하는 AI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할 수 

있는 신속한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. 

 

SKT 는 지난달 AI DC 사업개발을 전담하는 ‘SK 하이퍼’를 설립하며 사업 추진 

동력을 확보했다. SK 하이퍼는 부지와 전력 등 핵심 요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, 

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 실행력을 끌어올려 시장 주도권을 

선점할 계획이다. 

 

SKT 는 SK 하이퍼를 중심으로, 2029 년 5GW(기가와트) 규모의 AI DC 를 단계적으로 

오픈하는 것을 1 차 목표로 삼고 있다. 

 

통신사업은 고객생애가치*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. 새로운 고객층 

발굴, 차별화된 캠페인 등 효율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안정화된 시장 환경에서도 

휴대전화(핸드셋) 가입자 순증을 달성했다. 

*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 창출되는 가치의 총량으로, 기업·고객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

 

특히 지난 7 월 5G·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며 전반적인 요금 체계를 정비하는 

한편 고객 이용 경험,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며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

있다. 

 

박종석 SKT CFO 는 “상반기에는 통신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내실을 

다지는 한편,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”며 

“앞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는데 있어 SKT 가 주도적 

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

